
샬롬!
무더운 여름이 지나 어느새 선선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.주 안에서 평안히 
지내시길 기도하며, 저희 가정과 사역 소식을 전합니다.
가족 소식
아이들이 긴 여름 방학을 마치고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.
첫째 영조는 헝가리에서 대학 생활을 막 시작하여 차근차근 적응해 가고 
있습니다. 여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졸업 후 처음으로 독립된 생활을 
경험했고, 감사하게도 학교와 일상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. 또한 그곳 한
인교회를 다니며 청년부 모임에도 참여하며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
다.
다른 두 아이들도 새 학기를 맞아 활기차게 학교생활을 시작했습니다.
사역 소식
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만났습니다. 예전에 요르단에서 추방당했던 아
부압달라 방문 이후에 마하 자매가 레바논에서 비자 문제로 잠시 요르단을 
방문했습니다. 먼저 아부 압달라가 레바논 교회 목사님의 도움으로 비자를 
받고 돌아갔고, 이어서 아내 마하와 막내딸도 레바논 거주 비자 절차를 진
행하기 위해 입국했습니다. 추방된 지 10여 년 만에 고국을 밟았으나, 최
근 레바논 당국으로부터 입국 금지 통보를 받아 현재 현지 교회 지정된 변
호사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모든 절차가 하나님의 인
도하심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.
재원 형제는 기존 사역지 외에도 다른 현지 태권도 도장에서 수업을 맡게 
되었습니다. 현지 관장이 매우 기뻐하며 매일 수업을 요청하고 있고, 한국
식 정통 태권도 프로그램을 배우려는 다른 사범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.
와흐닷트 센터는 아직 문을 열지 못했지만,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계속 기
도하고 있습니다.
늘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주님의 평강
이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시는 곳에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.
기도제목
1. 마하와 막내딸의 비자 프로세스가 무사히 잘 진행되어 레바논으로 무사
히 돌아갈 수 있도록
2. 새로 관계를 맺게 된 현지 체육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관계
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
3. 첫째 영조가 학업과 독립된 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
4. 아이들의 학비도 잘 채워질수


